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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신뉴스
청과물 수송비 삭감을 위한 제언 2014.12.26

도쿄aT센터

  일본 농림수산성, 수송업체, JA전농 등으로 구성된 청과물류시스템고도화연구회는 

25일, 높은 시세가 계속되고 있는 청과물의 수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산지간 연계, 저렴한 철도 및 해운 등 수송

방식의 도입이다. 또한, 산지와 유통업체, 실수자 등 3자의 물류시설이나 팔레트 

등 기자재 공동이용 등 관계자간의 연계 강화도 포함했다.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산지의 생산체제 장비에서는 청과물의 대 로트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산지를 

넘어 “대산지 연합체제”로의 집출하다. 그 실현을 위해는 집출하 시설의 재편

정비나 재고, 거래, 매출액 등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면에서는 육모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 체계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생산비용 

삭감을 위해 농업기계의 리스 및 렌탈 활용, 창과물 수확에서의 작업수탁체제의 

확립을 권하였다.

  수송에서는 철도, 해운에의 운송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수송수단의 

변경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설비, 기기의 도입 추진을 내걸었다. 또한, 수확

최성기에는 저장을 하여 단경기에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하도록 청과물 저장기술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연말까지의 선진사례나 효율적인 물류를 위한 관계자의 대처, 자재 

정보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신한다. ‘15년에는 산지부터 실수까지 관계자가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의 설정도 목포로 하고 있고, 사업 예산에도 반영할 

전망이다.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14.12.26


